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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일로의 미국부호들

17-05-22a

스펙트렘 구릅 (Spectrem Group)이 조사하여 발표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부호들의 수효가 급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5백만 달러 (50억원 상당)이상의 부를 소유한 가구의 수효가 2005년에 연간 26%나 증가를 하여 미국내에 930,000가구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스펙트렘이 조사를 시작한 지난 10년 동안 가장 빠른 증가추세입니다. 박만 달러 이상의 부를 소유한 가구의 수효도 2005년에 11%나 증가를 하여 미국내의 백만장자의 수효는 830만 가구에 이르렀습니다. 시가로 쳐서 50만 달러 이상 가는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수효도 2005년에 7% 증가를 하여 그 수효가 1400만 가구에 이르렀습니다. 이 7%의 증가는 역사상 가장 큰 증가입니다. 


이런 부호들이 부를 축적한 방법은 그들의 자산의 반 정도를 부동산에 투자를 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들이 외국의 펀드에 투자한 것이 미국내의 투자 펀드보다 높은 수익율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 내에서도 은행들이 경쟁하드시 프라이빗 뱅킹 (Private Banking)을 통해서 고객들의 예치금을 고수익 펀드에 투자를 해줍니다. 한국뿐만 아니고 아시아 제국의 개발 펀드나 주식형 펀드들이 평균적으로 미국내의 투자펀드보다 높은 수익율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달러화에 비하여 그 국가들의 화폐가 강세로 이어지는 환차액을 더하면 외국펀드에 투자를 한 미국의 부호들이 이중으로 부를 증가시켰음을 이해 할 수가 있습니다.


백만 장자와 억만 장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은 미국 전체에 유익합니다.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국민들의 수입면에서 상층 50%의 국민이 미국 전체의 세금중 96.54%를 부담하고 있고 최고 1%의 부호들이 미국 전체 세금의  34.27%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호들의 덕으로 하층 50%는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국가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호들이 많이 배출됨으로해서 부호가 되지 못한 국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거나 미소한 세금만을 내고 있으니 국가의 세입면에서나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일반적으로 줄여주는  면에서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부호들이 빈곤층을 착취하여 부호가 되었다면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들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과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를 하여 재산을 증식하였기 때문에 오하려 빈곤층을 도왔을 지언정 빈곤층을 착취했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제문화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선호하는 문화입니다. 일반 국민들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종류에 상관 없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 자체를 축복으로 여겨야지 부담으로 느껴서는 부호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종별로 가구수입의 중간치를 조사해 놓은 흥미로운 통계를 보았습니다. 미국내에서 백인들의 가구당 수입의 중간치는 연간 $47,800, 흑인 가구는 $29,700, 히스패닉 가구는 $33,000인데 비하여 아시아 인종 가구의 중간치 수입은 $55,000이어서 미국의 인종중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인종이 두뇌도 좋지만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한 덕분에 다른 인종보다 높은 중간치 수입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수입의 중간치는 편균치와 혼돈을 해서는 안됩니다. 아시아인종의 중간치 수입이 미국 에서 최고라고 해서 그들의 평균치가 최고라는 말이 아닙니다. 백인들 중에는 빌 게이트, 워렌 버펫 같은 수백억 장자들이 줄비하기 때문에 수입의 평균치는 백인들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그렇지만 아시안 인종들은 아주 큰 부호도 아주 가난한 빈곤층도 별로 없는 중산층을 이루고 있다는 해석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던 미국에서 대 부호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동포들에게도 희망과 동기부여가 됩니다. 기회의 나라이고 노력의 대가를 얻는 이 미국에서 한인 동포들도 대 부호의 대열에 끼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아마도  최고1%의 부호에 포함된 한인 동포들도 꽤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끝

